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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재

학부모총회 후기
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

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는야 

1.5세 아줌마’ 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

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지난주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다.“700만 원씩은 걸

치고 간다”… 엄마들의 데뷔 날‘학부모 총회’

내용인즉 이러하다.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을 둔 30

대 A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공개수업 겸 

학부모총회에 참석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대

부분의 엄마들이 명품 가방 하나씩 걸치고 있었기 

때문이다. 샤넬백부터 에르메스 켈리백, 버킨백까지 

10명 중 8명은 몸에 최소 700만 원씩 두른 것 같았

다나? 

 

기사를 대충 읽고는 일단 좀 코웃음이 나왔음. 뭐 

너무 뜬금없달까? 어디 뭐 통계 자료가 있는 것도 아

니고 한 학부모가“아니 엄마들이 열에 여덟은 명품

백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씩 휘두르고 학교

에 왔지 뭐야~”라고 저녁 식사 중에 남편에게 했을 

법한 이야기를 갖고 기사를 쓰다니 말이다. 하지만 

이 기사는 맘카페와 SNS를 타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

꽤나 이슈가 되었고 나도 아줌마여서인지 어쩌다 이 

기사를 접하게 되었다.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. 최소 

700만 원?! 어디냐? 누구냐? 나는 모르는 세계구나!

 

나도 매년 3월 학년 초에 열리는 공개 수업 겸 학부

모총회에 꼭 참석한다.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불참

하는 학부모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내 아이들이 하

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을 방문해 볼 수 있는 

절호의 기회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. 

일단 총회 날짜가 잡히면 나 역시 무엇을 입을까 잠

시 고민하긴 한다. 너무 어둡고 무거워 보이지는 않았

으면 좋겠다. 기온이 갑자기 초여름 날씨처럼 따뜻해

졌으니 너무 덥게 입어서는 안 된다. 세 자녀들의 학

급에 모두 방문해야 하니 뛰어다닐 수 있는 편안한 

복장이어야 한다. 나의 고려 대상은 그냥 여기까지이

다. 명품 가방을 든 고상한 학부모총회룩 따위는 없

다. 아무리 한껏 멋을 낸다 한들 700만 원을 채우는 

것도 불가능하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애당초 그런 

애를 써볼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. 심지어 나는 이

날 하루 종일 진짜 땀내 나게 뛰어다녀야만 했다. 자, 

고상하지 못한 다자녀 엄마의 학부모총회 후기를 한

번 이야기해 볼까나? 

 

나는 현재 중학교에 한 명, 초등학교에 두 명의 아

이들이 재학 중인데 하필이면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

총회가 같은 날, 같은 시간인 것이다. 인근 다른 중학

교들은 모두 한 주 먼저 총회를 끝낸 상황인데 하필

이면 우리 딸이 다니는 여중은 완전 시간이 일치했

다. 그래서 나는 일주일 전부터 고심에 빠졌다. 아이

들의 의중을 살짝 떠보니 다들 엄마가 와줬으면 하

는 눈치였다. 엄마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

있다고 하니 그에 비하면 다행이긴 한데 운동화끈

을 동여매고 딸의 반 부모 상담에 참여했다. 우리 딸 

반은 총 15명의 학생 중 나 포함 3명의 학부모가 참

석했는데 큰 소득은 없었고 이 모임의 실질적인 목적

은 따로 있었다. 매년 학부모 급식 모니터와 시험감

독 참여자가 필요했던 것! 신청해야 할 횟수가 총 6개

였는데 학부모가 3명밖에 없었고 두 분은 하나씩 신

청하시고는 더 이상은 절대 못한다는 표정을 짓고 계

셔서 졸지에 내가 혼자 4회나 신청을 해야 했다. 담임 

선생님이 대 놓고 신청서를 들이미시는데 못 본 척 뒤

돌아 오지 못했다는…… 심지어 우리 딸은 학급 임

원도 아닌데…… 

 

암튼 부모 상담까지 마치고 교문 앞에서 딸을 만나 

한 정거장 거리에 교정 치과 예약을 가기로 했는데 

우리 장한 따님께서 교정 장치를 집에 두고 왔대서 

다시 집에 갔다가 치과에 가야 했다. 진료 마치고 딸

은 수학 학원에 가고 나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

친정 엄마를 만나 이른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

는데 혹시나 싶어서 (자주 약속 시간, 장소를 착각하

신 적이 있음) 약속 시간 5분 전에 전화를 하니 엄마

가 그만 TV를 보다가 시간을 놓쳐 지금 막 집에서 나

오셨단다. 나는 정류장에도 15분이나 미리 도착했는

데 그 이후로도 20분을 더 기다려야 했음. 그래도 무

쇠판에서 구워지는 1급 한돈 삼겹살을 배 터지게 먹

고 평화가 찾아오려던 찰나 밥 잘 먹고 물로 입가심

을 하시던 엄마의 찬물 끼얹는 한마디“아이고~ 물

이 제일 맛있다.”매번 잘 드시고 꼭 이러시더라. 암

튼 나는 또 집에 가서 아이들 저녁을 차려줘야 했기

에 서둘러 집으로 향하던 만원 버스, 퇴근하는 직장

인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정신 없어서 그만 한 정거

장 먼저 내려버렸고 또 땀 뻘뻘 흘리며 뛰어서 집으

로 오고 말았다.

 

휴우~~~ 참으로 길고 고단한 하루였다. 이런 내게 

700만 원어치 명품 치장이 뭐가 필요하리오? 설마 내 

학부모총회만 이런 건가? 우리 학교 엄마들도 10명 

중 8명은 명품 풀 장착하고 왔던 거야? 


